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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한다
Seoul plans to install CCTV in every school zones by the end of 2016

-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 97.3% → 올해 151대 추가, 연말100% 달성

- 보호구역 내 CCTV 없는 곳, 교통사고 등 위험지역은 추가 설치

- 설치뿐 아니라 효율적 관리․지원… 설치 전 인근주민 대상 의견 수렴

- 시, “학부모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 만들 것”

□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'15년

97.3%까지 확충했고 올해도 151대를 추가 설치하여 연말까지 모

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% 설치한다는 계획이다

□ 시는 유괴, 폭력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

주·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

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주변

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지난 ‘15년말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

1,704개소 중 97.3%인 1,659개소에 3,167대가 설치되어 있다.

○ 어린이 보호구역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’95년부터 교통사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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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

잦은 초등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로 지

정하고 있다.

<CCTV가 없는 보호구역 우선 설치… 올해 말까지 설치율 100%달성>

□ 올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151대를 설치한다.

□ 우선, 마포구 서일유치원 등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

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와 동대문구 어린왕자 어린이집 등 올해에

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33개소에 각각 1대씩 총 77대를

설치하여 설치율 100%을 달성할 예정이다.

○ 한편, 성동구로 이전한 종로구 숭신초교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

역에서 해제된다.

□ 그리고, 나머지 74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CCTV가

이미 설치되어 있지만, 교통사고 위험이 큰 안전 사각지대로 자치구에

서 추가설치를 요청한 지역에 설치한다

<설치뿐 아니라 효율적 관리․지원… 설치 전 인근 주민 대상 의견 수렴>

□ 시는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

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․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
□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범죄․

사고를 예방하고, 사건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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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,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

보호구역 내 불법 주․정차도 단속하고 있다.

□ 아울러,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,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

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, 인근에 거주

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(1개월 이상) 및 주민공청회 등의

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“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

뿐만 아니라. 과속방지턱, 미끄럼방지 시설 등 차량속도 제한시설

설치, 통학로 보도정비, 학교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지역확대, 교

통안전지도사업 등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

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” 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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